
삼애교회학교 친구들에게..
친구들~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요? 벌써5월이 되어 삼애동산은 푸른 나무가 가득해요.
우리 친구들을 만난지도 너무 오래되고 보고 싶어 어린이 주일을 맞아 선생님이 편지를
썼어요.

매년 5월 어린이주일이 되면 친구들과 선물도 나누고
어버이주일 특별찬양도 했었는데 지금은 만날 수가 없어 너무너무 아쉬워요.
친구들의 찬양소리가 아직도 선생님 귀에는 생생하고 가끔씩 이전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많이 행복해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은 씩씩하게 학교갈 준비 하고 있고,
유치부에서 초등학생이 된 친구들은 학교를 가서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 적응
잘하고 있고,
저학년이 었던 친구들은 고학년이 되어 많이 의젓해졌을 거라 믿어요.
만나면 친구들이 너무 많이 커서 선생님이 정말 깜짝 놀라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기에 앞으로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자랄지 정말 기대가 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게 어디서나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음
좋겠어요.
부모님이 때로는 친구들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말길 바래요.

언제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예배를 통해서라도 자주 얼굴
보면 좋겠어요. 얼굴 자주 봐야 나중에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을거 같아요.

선생님의 바램이 있다면 올해 여름 성경학교 때는 교회에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함께먹으며 물놀이도 하고 싶고, 겨울이 되어 눈이 내리면 썰매도 함께 타고 싶네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삼애교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어린이날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안에서
건간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길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사랑해요.

-어린이 주일날 아침 삼애동산에서, 미주 선생님이-


